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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T-LCD 기술 중국기업에 유출
대기업 A사 기술담당 과장 구속 … 용해․성형 공정자료 빼돌려

대기업 A사의 직원이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기술을 중국기업으로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병삼 판사는 “첨단기술을 빼돌려 중국 경쟁기업체에 유출한 A사 기술담당과장

최씨와 전 직원 박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하고, 각각 징역 1년6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월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들이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기업의 기술을 빼내

중국의 후발기업에 넘긴 것은 사안이 중대할뿐더러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TFT-LCD 기술유출 사건과 관련해 A사와 원만히 합의했고, A사가 피고인들에 대해 선

처를 호소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중국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한 최씨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TFT-LCD 용해․성형 공정자료를 빼

돌려 후발기업인 중국 G사로 자리를 옮긴 박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G사가 TFT-LCD 용해 성형 공정기술을 활용해 패널을 양산하면 A사에 향후 5년간 1조2000억원의 매

출손실과 3600억원의 영업이익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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